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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고향으로 돌아가거든 부디 그들에

게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오. 뜬그대들

의 내일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바쳤노

라뜯고(When you go home, tell

them of us, For your tomorrow,

we gave our today).뜩

지난 11월 11일 턴투워드부산 행사

가 열린 유엔기념공원. 본행사가 열리

기 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발굴된 영국

군 무명용사 3명의 유해를 영국군 묘

역에 묻는 안장식이 열렸다. 이날 안

장식에서 주한영국대사관 마이클 머독

준장은 위의 짧고 강렬한 추도사를 낭

독했다. 이는 인도 동북부의 코히마

지방에 있는 2차대전 영국군 묘비에

새겨진 뜬코히마 비문뜯으로 잘 알려진

글귀이다. 그런데 이 문구는 남구가

2021년 부산유엔위크를 맞아 발간한

특집 매거진 뜬NEVER FORGET

YOU ALL(당신들 모두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뜯 프론트 제목이다. 남구

는 특집매거진 1면을 전몰용사 4만

896명의 이름이 새겨진 유엔기념공원

추모명비 사진과 함께 뜬코히마 비문뜯

을 제목으로 실었는데, 공교롭게 이날

유해 안장식에서 언급된 것이다.

이어 안장식 말미에 마이크 프리어

영국 국제통상부 부장관이 또 다른 추

도사로 뜨살아남은 우리는 늙겠지만,

그들은 늙지 않으리라…뜩로 시작하는

로렌스 비니언의 뜬전몰용사를 위하

여뜯라는 시를 낭송했다. 이 역시 특집

매거진에 수록된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2311명의 명단을 실은 첫 페이지 상

단에 게재된 영시이다. 추도사는 주관

방송사인 KBS1TV를 통해 전국에 실

황으로 송출됐다. 이들 영국 외교사절

들이 남구가 발간한 특집 매거진을 인

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

지만 남구청 내부 인력으로 자체 제작

한 이번 특집매거진이 유엔참전용사들

과 교감할 만큼의 품격은 갖추었음이

간접적으로나마 입증된 셈이다.

한편남구는 유엔기념공원 조성 70주

년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을 맞아 특집 매거진(타블로이드 판형

28페이지)을 국문똴영문 2000부씩 발간

해, 턴투워드부산 행사장에서 현장 배

부하고 국내외 주요 인사들에게 우편

발송했다.

＊특집매거진은 공직선거법상 남구 주

민에게는 배부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

니다. 하지만 남구청 홈페이지(남구미

디어>아카이브)에 영문판과 국문판

PDF를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

다.

남구 발간 특집매거진 제목똴추모시

턴투워드부산 행사 추도사로 소개
영국군 무명용사 유해 안장식서 외교사절들 연이어 언급 화제

2021귏 12뤉 1릻 뙓룮릻 몋310샏

소중한청춘의나날

아주 오래전 그 전쟁에서 싸운 우리 형제들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어둡고 끔찍한 시간들

추운 밤에 전우들이 떨면

으스스한 달빛이

떨리는 우리 빰에 닿았습니다.

발걸음은 용감했지만 가슴은 떨리고 어둠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눈을 감아야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그 무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각과 다른 감각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어느날,

그림자가 떠나고

전쟁의 비참하고 끔찍한 광경들은

아름다운 무궁화에 의해 누그러졌습니다.

완벽하고 웅장한 화강암 산을 찬미하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야생의 시냇물은

고군분투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먹여 살립니다

우리의 외롭고 긴 인생 동안, 그 그림자는 길어졌지만

우리의 용감하고 충실한 마음을 식혀줄 마지막 밤으로 다가왔지만

우리의 소중한 청춘의 나날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구한 마음들을 통해

여기에 거룩하게 지켜집니다.

빈센트 커트니 캐나다 참전용사똴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

살아남은 우리는 늙겠지만 그들은 늙지 않으리라,

세월 앞에 추해지거나 좌절하지도 않으리라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아침이 오면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NEVER FORGET YOU ALL>

국가 기념행사 뜬턴투워드부산뜯에서 가장 주

목받는 손님은 단연 빈센트 커트니씨다. 행사

를 제안해 세계적 추모식으로 발전시킨 주역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또 턴

투워드부산을 왜, 어떻게 제안하게 되었는지는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34년 8월 출생인 커트니씨는 17세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부친은 1차 세

계대전 상이용사였고, 한국전 참전은 부친의

권유가 큰 역할을 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

지원서에 실제 나이보다 네 살이나 올려 적었

다. 1951년 4월 중공군에 맞선 경기도 가평전

투에서 부대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부대원 12명

이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전쟁 후유증으로 한동

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뜨전쟁의 상처보

다는 참전용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위의 무

관심이 더 힘들었다뜩고 그는 당시를 회고했

다. 당시만 해도 한국전쟁을 아는 캐나다 사

람은 많지 않았다. 힘겹게 전쟁 후유증을 이

겨내고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과 동시에 미국

으로 건너가 경제신문의 기자로 생활하다 대

기업 홍보담당 임원으로 스카우트됐다. 세속적

성공의 정점에 섰던 1997년, 옛 전우들을 만

나기 위해 반세기 가까이 외면했던 한국행 비

행기에 올랐다. 혼자서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온 그는 캐나다군 묘역에 초라하게 잠든

전우들을 보면서 큰 충격과 죄책감을 느꼈고,

여생은 유엔참전용사들을 위한 의미 있는 일

에 바칠 것을 다짐했다. 한국전쟁과 유엔참전

용사들을 알리기 위해 자전적 소설을 포함해

한국전쟁과 관련된 여러 서적을 출간했다. 하

지만 책 출간만으로 한계를 느낀 그는 유엔기

념공원에 뜬캐나다 전몰용사 기념비(Monu-

ment to Canadian Fallen)뜯 건립을 계획

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기념비 디자인을 직

접 구상하고 건립 모금 운동도 벌였다. 그 과

정에 통역업무를 돕던 막례 커트니(본명 박막

례) 여사와 재혼을 했다. 3년 작업 끝에, 2001

년 11월 11일 유엔기념공원 캐나다 묘역에 캐

나다 전몰용사 기념비를 설치했다. 11월 11일

은 영연방국가의 현충일이자 유엔기념공원 안

장자 11개국을 의미하는데, 이때 처음 턴투워

드부산 행사를 구상했다. 기념비 설치 직후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용산의 미군병원으로

이송돼 3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2년 뒤 동일한 기념비를 제작해 캐다나

수도 오타와에도 설치했다. 이때 현대자동차의

도움을 받아 석포초등학교 가야금병창단을 캐

나다로 초청해 기념식에서 연주를 하게 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캐나다 정부로부터 근

무공로훈장,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각각 받았다. 2003년부터 인터넷 개인저널

뜬The Korean War Veteran뜯을 발행해 전

세계 흩어진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족들에게

한국 소식을 전하고 있다.

남구청 추천으로 2019년 명예부산시민이 되

었고 남구청 부산남구신문을 통해 칼럼 등을

몇 년간 틈틈이 게재해 오다, 올해 초부터 명

예기자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남구청이 발

행한 특집매거진을 두고 뜨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뜩이라고 평가했다. 전립선암 투병 중인

빈센트씨는 현재 캐나다 윈저에서 부인과 함

께 노후를 보내고 있다.

빈센트 커트니씨와 남구의 특별한 인연

빈센트 커트니 명예기자가 턴투워드부산 행사장에서 부산
남구신문 김성한 편집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씨가 턴투워드부산행사에서 직접 쓴

전우들에게 바치는 헌시 뜬소중한 청춘의 나날뜯을 낭독했다.

(Our Day of Precious Youth)

자신이 쓴 헌시를 낭독하는 빈센트 커트니씨

남구가 간행한 특집매거진의 1면.

특집매거진 9면의 영시 뜬전몰용사를 위하여뜯


